"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만들고 싶어"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장, 모 종석 인터뷰
우리가 사는 마을은 누군가의 관심과 참여로 조금씩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과 행정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장에 취임한 모종석 위원장을 만나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난해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을 가까이에서 살펴본 그는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고 한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그는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과 짜장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돌봄 문화를 넓히는 데에도 힘이 되고 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모 위원장은 여러 차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때 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위원회는 매년 약 3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사업이다.
현재 송천1동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동 주민센터 신축을 꼽았다. 현재 청사는 건물이 오래되고 공간도 협소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다른 동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적은 이유도 이러한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모 위원장은 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바람이 행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가을에 송천1동과 협력해 청소년예술제를 열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주민 참여, 세대 간 소통,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모 위원장의 이야기 속에는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걸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기대해 본다.
